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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에서 벗어나기 Ⅴ. 

교회는 변두리와 지하에서 강해졌고, 세상의 중심에서 타락했다.  
 
 

1 . 생명력 

 

(1)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님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령이 되게 하셨다. 즉,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흙’, ‘토양’일뿐이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을까? 생명력 있는 토양이기 때문이다. 죽은 

토양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영이 그 토양을 지탱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흙은 같은데 어떤 사람이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다. 무엇을 왜 

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마찬가지이다. 흙과 같은 사람안에 무엇이 심겨져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그 토양에 무엇이 

자라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그 토양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지 (의, 평강, 기쁨), 아니면 사탄의 나라의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게 된다. (바벨론-사치, 허영, 야망, 욕망, 

세속적 성공관, 차별 등)  

 

 

(2) 시작 - 변두리, 언더그라운드 영성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것처럼, 모든 시작을 항상 변두리 광야에서 시작하신다.  

 

ㄱ) 다윗 :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을 보라. 그는 ‘목동’이었고, 변두리에서 준비되었다.  

(사무엘이 찾을 때 리스트에도 없는 아들이었다)  

 

ㄴ) 예수님 :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변두리), 그리고 첫 사역을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준비되셨다.  

 

ㄷ) 초대교회 : 초대교회의 시작.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 시작되었다. (지하교회- 언더그라운드 교회)  

(세례요한 -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준비되었다. 광야로 보내져 준비되었다.)  

 

(3) 모세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광야에서 준비되었다. 

 

[히브리서 11:24-26] 

24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25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영적인 힘과 세상의 힘은 다르다. 영적인 부와 세상의 부는 다르다. 왕자의 신분, 애굽의 모든 보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무엇을 더 큰 영적 자산과 힘으로 여기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왕자의 

신분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중요한 영적 자산을 알게 하셨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4) 변두리 영성, 언더그라운드 영성 

원래, 기독교의 시작은 언제나 ‘변두리, 언더그라운드의 영성’이다. 무슨 말인가? 세상의 영향력이 없는 곳, 다시 말해 

세상이 주목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는 준비됐고 시작되었다. 오히려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 세상을 

정복해서 더 이상 적이 없고 세상 권력의 중심이 되었을 때 기독교는 가장 큰 타락을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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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독교는 탄압과 고난 속에서 성장했다. (기독교는 고난의 역사이다) 

 

(1) 심판적 고난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다. 심판은 ‘무싸르’를 이해하는 것이다. 자녀들을 훈계하는 이유는 

바른길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요엘서-경제적, 전쟁의 심판). 결국 메시지는(선지자들-구원투수) 바른길로 가라는 것이다. 

아버지의 훈계 또한 사랑이다. 바로 이것이 ‘무싸르’이다.  

 

(2) 적으로부터 오는 고난 

원수 마귀의 존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있다 (불화살을 쏘는 자).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공격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성도들의 고난은 적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라. 얼마나 

많은 세력이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파괴하고, 씨를 말려 버리려 했는가? 지금도 그 공격은 모든 영역에서 

강력하다.  

 

(3) 기독교는 고난 속에서, 탄압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졌고 정결해졌다.  

그 이유는 성도들은 이 모든 고난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것이다.  

 

 

3 . 기독교는 고난이 없을 때 오히려 타락하고 무너졌다. 

 

(1) 유럽 기독교의 예  

지금 완전히 무너졌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었던 자유가 그들에게 독이 되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 개념, 사상, 철학이 모든 것을 대신했다. 교회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인권중심’의 사고에서 받아들이며 지금의 유럽교회가 된 것이다. 종교화되었다. 형식화되었다. 생명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선교하지 않는다. 지금 유럽교회에서 성장하는 교회는 오순절 계열의 성령에 집중하는 뜨거운 교회들과, 생명을 돌보는 

난민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다.  

 

(2) 중국교회, 카타콤 

오히려 고난 속에서 교회는 강력해졌다. 정결해졌다. 성장했다. 중국교회의 역사와 카타콤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기독교의 본질은 생명이다. 생명을 거는 종교가 기독교이다. 그래서 더 강해진다.  

 

(3)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쓸모있는 토양이 되도록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즉,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진짜 생명력이 무엇인지 교회가 그 심장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더 강해진다. 광야와 언더그라운드의 영성을 회복하라. 바벨론에서 나와서 광야로 카타콤의 지하교회 영성을 

회복하라. 그 영성이 결국 교회의 힘이며, 성도의 능력이 된다. 


